‘무서운 꼬마천사’ 신지애, 3개 대회 연속 우승!
경북 포항에 위치한 오션힐스 포항 컨트리클럽(파72,6,248야드)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 대회’ 마지막 날, ‘꼬마천사’ 신지애(19,하이마트)가 ‘라이벌’ 지은희(21,캘러웨이)를 비롯한 선두권 선수들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6언더파 66타를 때려 최종합계 16언더파 200타(66-68-66)로 시즌 4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는 54홀 최소 스트로크 우승 기록과 타이를 이루는 기록(-16)으로 박세리, 안선주, 이지영에 이어 4번째다.<표1참고>
	홀
	기 록
	성 명
	연 도
	대회명

	54홀
	200(-16)
	박세리(A)
	1995년
	크리스찬디올여자오픈

	
	
	안선주
	2006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

	
	
	이지영
	2006년
	KLPGA 선수권대회

	
	
	신지애
	2007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한편 1타차 단독 2위로 최종라운드에 나섰던 지은희는 오늘 하루 5언더파 67타를 휘두르며 역전 우승을 노렸으나, 신지애의 물오른 샷감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은희의 최종성적은 14언더파 202타 단독 2위.(64-71-67) 
맑고 화창한 날씨가운데 1번티(오션코스) 챔피언조에서 출발한 신지애와 지은희는 11번홀까지 나란히 보기 없이 버디만 4개씩을 잡아내 어제까지 단독 선두였던 신지애가 1타차 아슬아슬한 단독선두를 이어갔다. 하지만 15번홀(파5.561야드)에서 신지애는 50cm짜리 버디를 낚아내며 2타차 선두로 달아났고, 지은희는 아쉽게 파를 기록해 사실상 승부를 확정 지었다. 이후 17번 홀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한 지은희는 18번홀(파4,300야드)에서 버디를 잡아내긴 했으나 신지애 역시 버디를 뽑아내 라이벌 지은희에게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총합계 16언더파(200타)를 기록한 신지애가 지은희를 2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시즌 4번째 우승컵을 거머쥔 신지애는 “퍼팅이 굉장히 안됐는데 샷이 잘되서 우승한것 같다. 은희언니랑 1타차밖에 안됐기 때문에 힘든 경기를 펼친건 사실이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쳤고 실수 없이 경기를 펼쳤던 게 우승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신지애는 “그 동안 노란 자켓을 굉장히 입고 싶었는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대회에서 우승이 없어서 입을 기회가 없었다. 드디어 우승을 차지해 입게 되어 너무 좋다.”고 말하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대회가 끝나고 미 LPGA투어 US여자오픈 우승 출전을 위해 내일(일) 오전 에 미국으로 출국하는 강행군을 펼치는 신지애는 “나는 아직 한국무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국내투어에 충실하고 싶고 우승을 하고 가기 때문에 US여자오픈에 늦게 간다고 해도 후회는 없다. 세계적인 대회이 참가하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두고 싶고 큰 욕심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나비스코때 보다는 좋은 성적을 목표로 뛸 생각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신지애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한국 여자프로골프계를 대표하는 빅스타 박세리(30,CJ)와 김미현(30,KTF)이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세운 3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을 약 10년 만에 재현해 더욱 의미 있는 우승이 되었다. <표2 참고>
<표2>

	성 명
	대회명
	일시
	장소

	박세리
	동일레나운 레이디스 클래식
	1996.8.22~24
	중부

	
	FILA 여자오픈
	1996.8.30~9.1
	남서울

	
	SBS 프로골프 최강전
	1996.9.5~8
	태영

	김미현
	유공 인비테이셔널
	1997.8.29~31
	일동레이크

	
	FILA 여자오픈
	1997.9.5~7
	남서울

	
	SBS 프로골프 최강전
	1997.9.11~13
	태영

	신지애
	힐스테이트 서경여자오픈
	2007.6.1~3
	뉴서울

	
	MBC투어 비씨카드 클래식
	2007.6.15~17
	88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2007.6.21~23
	오션힐스포항


또한 현재 신지애의 롤렉스 랭킹(월드랭킹)은 15위로 박세리(9위), 김미현(12위), 장정(14위)에 이어 한국 선수 중 4위로 이미 쟁쟁한 월드 스타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또 한명의 월드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게다가 이 대회 우승으로 우승상금 3천 6백만원을 챙긴 신지애는 현재 생애통산 획득 상금순위 부문에서 3위에 오른 강수연(6억3천4백5십8만8천1백5십6원)을 제치고 3위(6억5천6십2만1천원)에 올라섰다.<표3참고>
<표3>

(UNIT:원)

	순위
	성명
	생애 총 획득상금
	상금수령대회수

	1
	정일미
	886,835,546
	99

	2
	박현순
	707,496,956
	130

	3
	신지애 
	650,621,000
	23

	4
	강수연
	630,428,156
	63

	5
	김미현
	571,832,992
	35


한편 ‘프로 2년차’ 윤슬아(21)는 3라운드 내내 60대 타수를 기록하는데 힘입어 총합계 12언더파 202타(69-68-67)를 쳐 지난해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대회 우승자 임은아(24,휠라코리아)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라 프로 데뷔 후 최고의 성적을 올렸고 윤슬아와 입회동기인 조영란(20,하이마트)은 10언더파(206타) 단독 5위에, 김은희(23)는 9언더파(207타) 단독 6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이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신지애가 이번대회까지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KLPGA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신재은 

